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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amine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se influential factors. For these aims, it targeted 186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acces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or multi-cultural institutions in the Daegu and Gyeongbuk area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dicated 

to be self-esteem, parental marital relations, bullying, and the support of adults other than their parents. In other words, these 

children's higher level of social adjustment was correlated with higher self-esteem, better parental marital relations, fewer bullying 

experiences from their peer group, and more support from adults other than their parents'. Secondly, support from adults 

other than parents was indicat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factor having the second highest level of influence was indicated to be self-esteem, followed 

by parental marital relations, and then bullying.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족 아동(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다른 성인의 지지(support from adults other ), 부부관계(parental marital relations) 

Ⅰ. 서 론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새터

민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은 총 36,706명으로 2010년

에 비해 22.2%가 증가하였다. 이들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  이 연구는 2010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비해외파견 연구지원

금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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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27,285명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전체 아동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이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성장과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아동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 이

외에도 부모의 문화와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부모의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한국어를 제대

로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로 인한 적절한 언어습득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에서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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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Hahn, 2009; Park & Lee, 2010). 실제로 국가인

권위원회(2010)가 다문화가족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서투른 한국어 발음과 남들과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37%, 폭행을 경험

한 학생이 15.1%, 친구 한명 없이 지내는 학생이 59%로 보

고되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37.6%)이 일반가족 아동(12.3%)

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과 따

돌림으로 인해 친구관계 형성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게임 속 가상현실로 도피함으로써 사

회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반복된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좌절감

을 느끼면서 다문화가족 아동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과

잉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타인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불신을 보이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등 사회적 관계능력의 형성과 발달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mero & Roberts, 

2003; Crosnoe, 2005; Park, 2009a; Choi, 2010; Kim, 2011). 

이러한 문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비행, 

반사회적 행동, 자살기도 등 이후 발달단계상의 적응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Crosnoe, 2005; Park, Cho, & Lee, 2008; 

Park, 2009b).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능력에 

초점을 둔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적응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의존적 과정으로 설명되며, 

심리, 행동적 측면에서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사회적 적응과는 달리, 사회적 적응은 환경과 관련된 행

동,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Kim, 2011). 이러한 사

회적 적응은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롭고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신의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Yoon & 

Park, 2003; Kim, 2011). 아동은 유아기와는 달리 학교라는 

장을 경험하면서 교사, 친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고, 사회적 적응력을 가지게 된다(Asher, 1983).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이

후 발달단계상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학교적응(Hahn, 2009; Choi, 2010; Shin, 2010; 

Un, 2010; Jeong, 2011; Kim, 2012)이나 심리사회적 적응(Lee, 

2007; Shin, 2008; Kim, 2011), 적응유연성(Park, 2009b) 등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Kim, 2007; Park, 2009a; Lee, 

2012; Song, 2012)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적응

관련 연구들도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적인 상태인 

자아존중감에만 주목하거나(Lee 2012; Song, 2012), 자아정

체감, 사회적 지지(Kim, 2007)와 같은 단일차원의 요인에 초

점을 두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연구

들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요인들

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개인은 가족과 

집단,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 있는 존재이므로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개인, 가족, 사회환경을 모두 포

함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Kw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

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파

악하고자 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합법

적으로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중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

화가족 자녀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인요인, 가족요

인, 사회요인이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많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개인, 가족, 사회요인

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개인요인으로 낙관성은 개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긍

정적인 전망으로써(Perkins & Jones, 2004), 앞으로 좋은 일

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Scheier & Carver, 

1992).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

관성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usaie-Mumford, 2001). 실제로 새

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에 관한 연구(Kim, 2008)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더 빨리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성은 아동의 정신

건강(Yang, Lee, & Lee, 2006)과 학교생활만족도(Kwon & 

Lee, 200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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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고 평가한 부분을 말하며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

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

이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Jeong,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

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에 의한 심리적 좌절감으로 인해 자신

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낮아지고, 이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2009). 그러나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은 다문

화가족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성숙도도 높

으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e, 2007).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을 알아본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은 상관관계가 있으며(Lee, 2012; Song, 

2012),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자기신뢰를 포함한 자기정체성

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7; Park, 2009a).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요인으로 예측

된다.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

해하는 주요한 위험환경이며(Grych, 2005; Turner & Kopiec, 

2006), 자녀들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Emery & O'Leary, 1984). 

특히 다문화가족에서의 부부관계는 이질적인 문화와 관습 

및 생활태도 등을 절충하고 조화시켜야 하므로 많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Hyun, 2008).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와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과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신건강문제가 증가되고(Yong, 2009), 

부부관계의 갈등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Shin, 2010)를 볼 때, 이들의 사

회적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의 격려와 

원조, 가족 내의 결속력, 양육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

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Olsson et al., 2003). 가족 간

의 대화와 가족활동에의 참여는 위험환경의 충격을 완화하

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보호적인 힘이 된다. 그러나 다문

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Kwak, 2008; 

Park, 2009b)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어머

니는 자녀에게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워 가족 간의 상호교

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가족의 어머니보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지녀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

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애착

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낮추고(Heo, 2011),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과 같은 

사회적 유능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10). 이에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성인의 지지는 교사, 성직자, 상담가들과 같은 지역

사회 내의 다른 지지적인 성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지역 내

의 성인들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rosnoe, 

2005; Park, 2009b).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0). 반면에 다문화

가족 아동이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사회

로부터 경험한 폭력 및 차별경험은 이들의 인간관계와 생활

만족도(Jeong, 2011), 심리사회적 적응(Shin, 2008)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변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

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보호적으로 작용하

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또래관계 중 하나인 집단괴롭힘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Olweus, 1978).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일반아동과 다른 외모로 인해 차별과 무시, 거부를 경

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아적인 행동이나 특별

한 과잉행동을 보이고, 자신이 다른 또래들에게 조소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Choi, 2010). 

그리고 차별경험 및 또래관계 문제는 우울,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며, 학교적응과 행동적응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2011).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주도성 

등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지며(Lee, 2010), 차별경험과 또

래관계에서의 문제는 대인관계(Jeong, 2011)와 심리사회적 

적응(Lee, 2007; Shin, 2008; Kim, 2011)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들로부터의 집단괴롭힘 피해경

험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

게 되는 일련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차별의 측면을 함께 내포

하게 되는 개념(Finch & Vega, 2003)으로, 문화적응과정에

서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 행동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Un, 2010). 기존의 연구들(Smart & Smart, 1995; 

Berry, 2002; Kwak, 2008; Park, 2009b)에서 아동의 원활한 

문화적응은 이중문화 습득을 통한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원활하지 못한 문화적응으로 인해 이들이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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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정체감 혼미 등의 심리적 부적

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Lee, 

2007; Choi, 2009)을 초래하고, 내재화․외현화 문제를 포함

한 심리사회적 적응(Hong, 2004)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문화수용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Cho, & Lee, 2008)과 학교적응

(Un, 201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개인요인

으로는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으로 부부관계와 부

모-자녀관계, 사회요인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 집단괴롭힘,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인, 가족, 

사회요인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요인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이용하

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족 아

동의 표본은 확률표집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확률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실

시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초

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200명의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

가 대구․경북지역의 협조 가능한 초등학교 12개교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

의 목적과 설문방법을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통계적 자료

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 186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5.2%(84명), 여학생 54.8%

(102명)로 전체 186명이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어머니 출

신국가는 중국이 26.3%(4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23.7%

(44명), 필리핀 21.0%(39명), 베트남 20.4%(38명), 태국 1.1%

(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3.0%

(80명)로 가장 높았고, 대졸 35.5%(66명), 중졸 11.3%(21명) 등

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가 

개발한 사회기술평가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중에서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Lee(2006)가 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SSRS는 여러 연구자들(Lloyd, 2000; Love-

land, 2001)이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써 

협동성(cooperation) 9문항, 주장성(assertion) 9문항, 공감

(empathy) 10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878로 나타났다. 

2) 개인요인

(1) 낙관성

낙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rkins와 Jones(2004)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와 Scheir 등(1994)

이 개발한 생활지향성 검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Lee(200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OT-R

은 자신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측정하고 있

다. 문항의 내용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

다’, ‘나는 언제나 내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

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Cronbach's α계수는 .750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Jeon(1974)이 번안하고, 

Lee(199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

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66으로 나타났다. 

3) 가족요인

(1) 부부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부관계 측정을 위해 Poter와 O'leary(1980)

가 개발한 부부불화 척도를 Kim과 Kim(1996)이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 중 2개 하위요인 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두 분은 서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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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것 같다’,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시다’ 등이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

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769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Moraland와 Schewabal(1983)이 

제작한 부모-자녀관계 도구(Parent-Child Relation Scale)를 

Ju(1992)가 재구성하고 Choi(200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 등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671로 나타

났다. 

4) 사회요인

(1) 다른 성인의 지지

지역사회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erkins와 Jones

(2004), Olson(2003)의 다른 성인의 지지도구, 그리고 Herna-

nadez(1993)가 역할모델과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

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Lee(2006)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부모님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인은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

와준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써 점

수가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888로 나타났다. 

(2) 집단괴롭힘

집단괴롭힘 척도는 Choi(1999)가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

구의 대상인 아동에게 알맞은 용어로 쉽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해-피해집단의 특성 3가지를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신체형)로 각각 5문항씩 분포시켜 ‘피해항목’ 15문항

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친구에게 물어도 대답을 들

을 수가 없었고 말을 걸 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나 놀이시

간에 소외되어 혼자인 적이 있다’ 등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899로 나타났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아동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Social, Attitudinal, Fami-

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AFE Scale)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ovey와 King(1996)이 라틴계 청

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Nho(2000)의 재미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에서 수정되어 활용된 바 있다. 문항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등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75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되었다. 먼저, 조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r=.636, p<.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

의 낙관성이 높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r=.447, 

p<.01)과 다른 성인의 지지(r=.414, p<.01)와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여,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가 좋을 

경우 자아존중감과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관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404, p<.01)를, 집단괴롭힘과는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r=.404, p<.01)를 보여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높을 경우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집단괴롭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요인으로 낙관성과 자아

존중감, 가족요인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사회요인

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와 집단괴롭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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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 Optimism 1

2. Self-Esteem  .636** 1

3. Marital Relations  .224**  .242** 1

4. Parent-Child Relationship  .386**  .447**  .363** 1

5. Other Adult's Support  .263**  .298**  .274**  .414** 1

6. Bullying -.314** -.347** -.272** -.399** -.153* 1

7. Acculturative Stress -.155* -.239** -.284** -.404**  .404** -.223** 1

*p < .05, **p < .01

Table 1. Correlation among Dependent Variables

 Social Adjustment

 B SE β t p

Personal

Factors

Optimism .082 .065 .100 1.267 .207

Self-Esteem .210 .071 .239 2.957** .004

Familial

Factors

Marital Relations .143 .039 .237 3.638*** .000

Parent-Child Relations -.037 .059 -.048 -.630 .529

Social

Factors

Other Adult's Support .146 .040 .244 3.676*** .000

Bullying -.157 .057 -.191 -2.751** .007

Acculturative Stress .040 .053 .052 .756 .450

F 15.824***

 (adj. ) .386(362)

**p < .01, ***p < .00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of Factors Affecting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개인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β=.239, p<.01)이 사회적 적

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효과적

인 상호작용을 형성함에 있어 스스로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의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성(β=.100)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부관계(β=.237, p<.001)가 다문화가

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긴장 정도가 낮을

수록 아동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β=-.048)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성인의 지지(β=.244, p<.001)와 

집단괴롭힘(β=-.191, p<.01)이 유의미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이 부모나 교사 이외의 성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또래들로부터 받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기의 사

회적 적응은 또래, 교사, 이웃과 같이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

를 통해 성공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와의 원만한 교우관계나 다른 성인을 통해 받은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

레스(β=.052)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해 38.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른 성인의 

지지(β=.24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아

존중감(β=.239)과 부부관계(β=.237), 집단괴롭힘(β=-.191) 순

으로 사회적 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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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문화가족 아동은 다른 성인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또래

들로부터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차

원적인 관점에서 개인, 가족, 사회요인이 사회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

교와 다문화 관련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성인의 지지로 나타나, 이

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지망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

회의 관심과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보고된 연구(Park et al., 2010)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다

문화가족 아동이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

사회로부터 경험한 폭력 및 차별경험은 아동의 인간관계와 

생활만족도, 심리사회적 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Shin, 2008; Jeong, 2011)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가족 아동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다문화가

족 아동의 경우, 지역 내의 성인들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Park, 2009b). 실제 다문화가족 아동의 행동문제나 부

적응문제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연구(Nho & Hong, 

2006)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교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지

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다문

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1:1 결연프로그램이나 대학생 멘토

링 등을 통해 직접적인 지지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타자

와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을 원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

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가치감이 높은 다문화가족 아동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Kim, 2007; Park, 

2009b)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Lee 2012; Song, 2012)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Jeong, 2011)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아동기는 발달과정의 특성상 또래관

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Song, 2012).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과 자신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감 

저하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rk, 2009; Choi, 2010).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

주여성의 남편과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

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Grych, 2005; Turner 

& Kopiec, 2006; Choi, 2009; Yong, 2009)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아동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Emery & 

O'Leary, 1984)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태

도 등을 끊임없이 절충하고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는 다문화가족은 내국인 부부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Shin, 2010).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아

동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가족단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사회복지관, 가족상담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부부관계증진, 부모교육, 가족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또래들과의 관

계 속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Lee, 2010)와 또래관계에서의 차별경험이 대인관계(Jeong, 

2011)와 심리사회적 적응(Lee, 2007; Shin, 200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차별경험 및 또래관계 문제가 심리적 부적응을 유

발하고, 학교적응과 행동적응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된 연구(Kim, 2011)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동기는 또래관계

를 통해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대인관계기술을 습득

하게 되므로 이 시기는 사회적응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비합리적인 무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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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등의 차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2008). 따라서 아동의 집단괴롭

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집단폭력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멘토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링을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른 성인의 지지와 자아존

중감, 부부관계, 집단괴롭힘 등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가족, 사회환경 등의 다차원적 

요인들이 상호관련성 속에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Lee, 2010; Heo, 2011)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Park, Cho, & Lee, 2008)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에 비해 아동은 문

화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

고한 연구(Roberts et al., 1999)에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자신의 인종적 정

체성과 자신이 속한 집단문화 속에서 야기되는 문화정체성

의 혼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아동기에는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발달하지 않아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낮다는 것이

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

회적 적응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들의 적응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

가족 아동과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과 일반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는 대상표

집에 있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을 반영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새터민, 외

국인근로자, 종교에 의해 이주한 가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아동을 표집하여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집단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다

루지 않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인, 가족, 사회요인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문화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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